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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2. 20.(월)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경헌 (044-201-410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원섭

유서영

(044-201-4109)

(044-201-4107)

보도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 하자 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모바일을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하여,

 ㅇ '22.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

□ 국토교통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1월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ㅇ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14일 기준)되었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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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점검단 조사결과 >

단지 세대수(호) 입주 지정 기간
하자처리 현황(건)

접수 처리 처리율
서울남부교정 2,214 `22.10.1~`22.12.31 61,931 60,381 97.49%

부산하단 356 `22.10.1~`22.11.30 2,905 2,774 95.49%
경산하양 787 `22.12.2~`23.2.4 15,486 14,782 95.45%

세종수루배 536 `22.12.26~`23.2.23 14,109 12,832 90.94%
충주호암 874 `23.1.6~`23.2.28 20,169 16,812 83.35%

합계 4,767 - 114,600 107,581 93.87%

□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하여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리츠(기금이 51% 이상 출자)

 ㅇ 또한,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선 사항 >

현  행 개  선

시
공

공정·품질
관리

공정·품질 관리 규정 미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지침 내용 

반영 등 공정·품질 관리 규정 강화
HUG 직원 2인이 

임대리츠 품질 관리 전담
전담직원 단계적 확충 및 전문업체 활용

입
주

하자 점검 준공전 샘플 점검 입주개시일 직전 전세대 조사

시도 품질점검단 점검대상 여부 불분명 점검대상 명확화

공사비 잔금 사용검사 완료 시 지급
사용검사 완료 후에도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지급

하자처리 진행 수기 또는 전산 처리 모바일앱 등 활용하여 전산 처리

거
주

하자조치기간 - 접수 후 15일내 조치
하자이력 관리 - 10년 보관 및 임차인 열람

만족도 조사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하자처리 관련 조사 내용 추가
공모 평가 - 추후 사업 공모 참여시 하자처리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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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단계 :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 강화

□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ㅇ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 입주 단계 : 입주 전 하자점검·보수 내실화

□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ㅇ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ㅇ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

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거주 단계 : 입주 후 임차인 권리 강화 및 하자이력 관리 

□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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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경헌 (044-201-4100)

<총괄>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원섭 (044-201-4109)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단 책임자 단  장 최종원 (051-998-2320)

임대리츠심사팀 담당자 팀  장 박영훈 (044-998-2301)


